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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象醫學을 繼承發揚할 唯�i 한 쓸쉰찢

十九世紀末 �, 李淵.馬先生이창립한 四象醫헬은 우

리조선민족의 固有文化외 전통의학을 기초로 東方

�{파統醫웰의
�*
￥驗을 총화하고 우리민족의 臨 �*�:�e�t 隆

을 결합한 ’關총한醫댈科學體系이다 �. 이것은 우리

민족의 찬란한 文化週塵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

週훌을 아끼고 繼承發傷하여 우리민족의 �A類에 공

헌하여야 한다 �.

�1�. 四象醫學이 ’훌統훌훌學에서가지는 歷史的

地位

매象의학이 �p�,�I�J 立된 歷史 �a�t 期는 中國淸나라 末쐐

이다 �. 歷史記減에 의하면 朝中 두나라는 山水가 찌

述되어 냄古로부터 來往이 빌접하였다 �. 냐 �l國의 西
�j핫 �n총期는 朝勳의 “三國時代”이다 �. 고구려 �, 신라 �, 백

제는 漢훼文化플 접수하여 文化交流와 얻흉헛交�i�f�,�c 룹

하였는데 예하면 公元때세기 중엽에 中꽤의 �J횟文佛

웬과 �{짧家著作이 朝 �,빽에 輕入되요 公元 �3�7�3 년 고구

려에 “太헬”을설립하고 폐家經典著作을 敎렐하였

으며 �f염뽑들은 �,효를 닦으면서 뽑헛에 종사하였다 �.
이로부터 南北朝시대 �, 宋나라시대 �, 階홈時代 �, 明나

라시대에 와서는 가장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 그

정도가 뽑훨따삼팔캉이었다 �. 淸나라때 비록 명나라

때보다 활약치 못하나 中國의 『本휠鋼텀�.�1�:�, �W 萬病 �l피

� 연변조선민족의약연구소

崔 松 男 �*

春�J�, �f醫웰入門 �J�, �r醫宗金搖』등 큰 서적들이 조선에

전입되고 朝勳의 杰作『醫方類聚 �J�, �r東醫寶鐵』도 중

국에 전입되어 상호 의학발전을 추진하는 시기였

다 �. 이 러한 背景에서 후濟馬先生은 古今醫꿇를 統

뿔하신 다음 臨 �!末經驗을 총화하여 쉽�I�j立한 것이 며

象醫헬이다 �.
李 �l햄馬先生은 �1�8�3�6 年에 짧生하시여 �1�9�0�0 年에 돌

아가셨는데 그의 츄少年期는 헬행 �(四합五經�) 敎育을

전수받았으며 그의 세계관은 댐家 �, �p칭陽五行家의

사상으로 수립되었음이 틀럼없다 �. 그러므로 추潤馬

先生은 먼저 醫웰家라기보다 위대한 철학가라고 하

는 것이 적합하다 �. 그것은 그의 첫번째 저작 格致

좋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�. 格致훨는 李 �i협馬先

生이 �f힘家댈說을 쩔習한 思想‘筆記이다 �. 그의 全 �g�[�j

哲웰思 �;얀�1、의 基짧라 하여야 하겠다 �. 이 러 한 世界觀

을 지도하에서 李 �j쩍‘馬先生은 “의학이 있어온지 �4�,

�5 千年후에 태어나서 옛사람들이 저술한 醫롭를 공

부하다 보니 띠象 �A의 腦빠 �|生理플 발견하였다 �.
며象뽑헬은 東洋의 哲웰과 倫理를 근본으로한 창

조적 새학설이다 �. 이 학설이 새롭다는것은 �4�, �5 千

年간 分化되어온 �* 方전통의학을 음양과 며象으로

띔�얄의쌓中한 그것이며 �*物웰적 器質에서 벗어나

페理펀的 사회의학으로 이끈 이것이라 보겠다 �. 오
늘까지 束앤 �i라今의 혐 �4섬셋를 펼쳐보면 �1�0�0 년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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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도 완전하게 生物뽑헬體系를 벗어나 社會뽑

핑體系를 구성한 헬說은 없었다 �. 그러므로 이것이

바로 四象뽑웰이 세계전통의학계에서 가지는 歷史

的地位라 하겠다�.
李濟馬先生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다 �. 우리는

두루마기 �. 행주치마를 입은 사람들의 후대이다 �. 며
象뽑챙을 계승발양하는것은 先祖에 대한 존경이고

後世에 대한 책임이므로 설속있게 연구하여 찬란한

민족문화로 세계에 공헌해야 하겠다 �.

�2�. 맥象醫學의 가르킨 길

四象醫헬이 짧生된지 近 �1�0�0 年기간 이론탐구와

임상실천은 큰 발전을 가졌다�. 그러나 아직 이론탐

구는 �E見발표에 불구하고 임상실천은 서적옮김에

그치게되어 전면적으로 보면 보급단계였지 근본적

인 제고를 가져오지 못했다 �. 현재 심열을 넣어 이

론起源을 탐구함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�. 그러나 더

욱 중요한 것은 며象醫헬이 �/＼類보건에 대한 실제

적가치라 하겠다�. 李 �{첼馬先生은 『束醫뚫世保�]�t�j 을

통하여 휩新한 길을 가르키 셨다 �.
첫째 �, 체질과 의학의 결합 �. ���i 齊馬先生은 사람을

太陽 �, 少陽 �, 太陰 �, 少陰네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體�-

質의 天훨과 後天의 때係를 解釋하연서 직접 훨짧

씀斷 �, �i읍擔 �, 用헛에 結合시켰다 �. 數千年歷셋에서
많은 쩡者들은 體質을 論하였으며 中國의 內젠�, 西

洋醫웰에서도 체질을 언급하였다 �. 그러나 그를 體

標실천에 직접 결합시킨 역사는 없다 �. 그러므로 李

情馬先生의 體깝 �4섭說을 뽑燈 �J�H 윷에 結合시 킨 것 은

-大짧明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다 �. 그러고 立

說基쁘이 生物進化法 ���I�J 에 �H�.�.�" 合되므로 세계 서양의

학전통의학에서 점차 校受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

에게 가르킨 길의 하나라 하겠다 �.
둘째 �, 심리와 의학의 결합 �. 李 �j램.띤先生은 사람의

性情을 편愁哀찢으로 분류하고 性해이 腦웹에 주는

뭘�A뺨을 解釋하면서 직접 醫행 �;짧���, ��쉰했 �, �f짧防保�-�M

에 결합시켰다 �. 醫펄心理댈歷史는 近代의 일이다�.
東方전통의학에서 �t ↑훔뺏化가 病病에 대한 影빨은

서술하였지만 직접적醫헬結合은 前例가 없다 �. 그리
고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뽑웰心理가 社會醫쩔模式

의 중요한 組成部分으로 되었으니 �1�0�0 년전에 이미

결합한 事實을 또 우리에게 가르킨 길의 하나라 하

겠다 �.
셋째 �, 약불과 생물의 결합�. “樂乃局限千 �A�n 는 李

浩馬先生의 獨特한 혔性觀이다 �. �1�3 古로부터 歷代의

醫강�i家들은 “짧”에대한 약물의 반응을 중시하였지

만 약물이 사람체질에 직접적관계가 있음을 홀시하

였다 �. 그러나 며象醫헬은 生物有機體 약물에 대한

선택성을 중시하고 그를 사람의 氣質�, 體質의 不 �|펴

으로 나타난것이라 긍정하였다 �. 이것은 現代닮 �!未榮

物헬에 符合된다 �.
물론 李댐馬先生이 용�I�J立하신 四象醫젠에 우리에

게 가르켜준 길은 많지만 �r 述한 이 세가지만은 그

의 立說論‘맥뺀用實짧 �, 今後發展등 모든 방변에서

永遠히 엄立할 수 있는 또한 날마다 발전하는
�*
팎션

論 .껴、으로되고 있다 �. 그러므로 李濟馬先生의 이 創

立을 어떻게 평가하여도 고분하지 않다�. 우리는 꼭

이길로나아가 光宗짧祖하고 세계의학에서 응당한

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�.

�3 四象醫學을 繼承發揚할 途經

며象의학은 우리 조선민족의 전통의 학의 중요한

조성부분이며 世 �%전통의학의 새로운 학설이다 �. 이

것을 繼承發揚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책임이다 �. 그
러면 四象뽑헬을 어떻게 發揚繼承하여야 하는가 �?

현재 국제 전통의학의 발전 역사와 四없뽑웰의 散

生 �, 發폈歷잇를 考察하여 볼 때 그의 生命力은 臨

�l未줬隆에 있었다 �. 東方댐統의학이나 四찢뽑헬은 �2

千年前 �f�i�/�'�) 家 �. �I�i씀陽五.行家의 �4꽉說을 指핑로한 웹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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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說이다 �. 그는 당시의 생산력발전을 基曉로한 과

학기술과 매象월�!�:�g 값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�2千年이

지난 오늘의 현대과학기술을 기초로한 생산력이 낳

은 사상의식과는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이다 �. 그렇
다면 �2千年동안 번갈기우는 倫理사상 가운데서 전

통의학학술은 왜 �r꾀 �'�I�t 되지 않고 발전되고 계승되었

는가 �? 그것은 그 臨�F�*效뽕로써 역대의학가들의 계

승과 발양을 흡인하고 인민대증의 받들림을 받았기

때문이다 �. 그러므로 우리 四象뽑헬도 이와 꼭같이

그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언정 임상실천에

주목을 두어야 �0�1 짧한 生命 �1�J 이 있을것이다 �.
며象뽑헬은 臨�l末의 가지가 그 어떤 전통의학보다

실질적 의의가 크다 �. 지금 세계적으로 생물의학핸

式이 사회의학備式으로 전환되는 이때 그 의의는

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라 할 수 있다 �.
四象뽑웰에서 體質휩￥象�;짧�r�r헬은 반드시 진척되어

야 한다�. 李캡馬先生은 體 �I�f�f 빼象장剛을 太陽�, 少

陽 �, 太 �|쓸 �, 少 �l쏠등 네개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성을

腦빠의 大 �I�J 、행弱生理現象으로 한 다음 性情 �, 行動 �,

態度 �, 참쩌 等을 센合分析하여 判�w�r 하게 했다 �. 이

것은 �1�0�0 년의 임상考�察을겪었다 �. 結果는 그 객관

성이 不足하고 정확성이 결핍하다 �. 그간 血엠 �, 體�

�l夜등에 대한 연구와 고찰도 있었지만 理想的인 結

뽕�;가 없다 �. 그러므로 매象뽑썩 �l 서 �5漸。 �l 관건이

라면 이것이 우리 조선민족 의학가들이 돌파하여야

할 과제라 하겠다 �.
다음 四象뽑펀에서 싫�l木댐�1설에 돌파가 있어야 한

다 �. 주댐.딴先生은며찢뽑젠에서 ���f�H 매젤 ���f 차-寒論』六

經病꿇을 �j휠用하여 少 �F효 �A�� ￥증�熱表 �3전혀 �, 少陰 �A 멀

풋켜 �; 끓�P�M퍼 �, 少 �l場 �A 牌꽃 �)�l�� 表�O�J션혀 �, 少 �l쩌 �A핍熱폈 �r�-��

�1피 �, 太 �I�;쓸 �A업院受寒表왔病 �, 太陰 �A�l�l�f 受熟雲熟病 �,

太陽 �A外 �!현 �9풍홉�1힘 �, 太 �F융 �A內觸 �I�J 、뼈-病휴 폐治를 흉

�i�!�f�l 하였으며 팀 �A들은 �!�R�i�t 의 �I펌�k을 계승하여 『東

짧메象빠編 ���w 東醫四찢 �f�a�?�;�4�, 원얼典』풍 數十 �f�f�i�T 을 出版하

여 �1�1�'�.�-�'�I���j�p 힌四象 �/읍뺑 경험을 �i않 �}�l�J 化하였을 뿐만 아니라

임 상경 험 을 총호하여 내상잡병의 �����i 슴原 ���I�J 도 著述

하였다 �. 우리는 여기에 더욱 명확하고 설복력있는

�l짧꺼〈펴路를 개척해야 한다 �.
또 매象햇物學도 진척시켜야 한다 �.
“藥乃局限千 �A�n 은 李펙馬先生이 창립한 榮性觀이

다 �. 이는 사람체질이 약물에 대한 생물 利用度를

충분이 예견한 과학적 견해이다 �. 그러나 四象에 따

라 약물이 획분된 고정불변은 形 �f�f�r�L�l 헬일 뿐만 아

니라 來武光生의 本意도 아니다 �. 그것은 �r東뽑렇世

않元』에서 李 �{햄馬先生이 張 �{뿌景�:�r�f���J�!���f�, 앓』少陰 �A經驗

�1�J �2�3�1 벼 少院 �A 經驗方 �1�0個 �, 太陰人 經驗方 �4個

함宋明 太陰八 經驗方 �9個 �, 本핸에서 引用한 太陽

�A單方 �1�0 個를 引用하였는데 �, 그 포함된 약물중에

太 �|쏠 �, 少陰 �, 少陽三象팩用藥物이 �2�0 種 �, 少 �|찮 �, 少陽

通用했物이 �1�9種이나 된다�. 그러므로 약물획분과

方빼組成에서 寒者熱治�, 熱者寒 �V읍 �, 大者 �i형 �, �I�J 、者補

의 근본 �I감뺑原 ���I�J 과 藥物의 歸經과 作用방향 및 性

味에 따라 活用을 연구 진척해야 한다�.
물론 우리가 李댐馬先生이 가르켜 준 길을 걸음

에 나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생각이 있다 �.
첫째는 李濟馬先生의 四象뽑핑 �I京理를 계승발양함

에 힘써 보려는 것이다 �. 위에서 말한 바 때象醫펄

의 �M�n�i 배 �x 配는 수천년전 倫理를 基짧로 하였기 때

문에 그 文웰에서 글자절귀를 따질 것이 아니라 原

理를 現 �1�-�t 빨한�{���u�.�.�.�,�- 科헬知識과 結合해야할 것 같다�.

둘째는 李팩馬先生의 本월.를 把따.하여보려한다 �.
지금 여러 헬者들이 論하다시피 八象論�, 十六象論

등의 있는데 오래지 않아 三十二象 �, 六 �1�- 며象도 �J필

랬되리라 예견되는데 李�i휴馬先 �1�:께서 八象이나 十

六찢을 모르셔서 매象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제출

에는 본인의 암與其分의 도리가 있다 본다�. 그러므
로 繼承에는 먼저 그대로 하는 것이 주팩馬先生을

쓸펀하게 되며 原효를 추구함이랴 하겠다�.
셋째는 그렇다고 하여 춘댐馬光生의 이름하에 마

음대로 �l띠象양협��을 껴�I�J造發揚해서는 안철 것 같다�.

�- �4�1 �-



예하면 四象藥物分類는 李濟馬先生의 本意로 계숭

이 되지 못했다 �. 약물의 性味와 作用方向을 고려치

않고 고정불변한다는 것은 形而上웰的 처리라 하겠

다 �r東醫뚫世保元』에서 李濟馬先生은 횟物을 그렇

게 처리하지 않았다 �.

�- �4�2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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